
올해는 박지원(⯡㶝㞧)이 죽어서 세상을 떠난지 200년이

되는해이다. 1737(영조13)년서울에서태어난박지원은

우리 역사의 대표적 문학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68세를 일기

로 세상을 떠난 그는 연암(㓎㍖)이란 호로 더 유명하다. 그는

‘열하일기’라는 중국 여행기를 남겼고, ‘허생전’, ‘양반전’,

‘호질(䑧㷈)’등의 소설을 남긴 것으로 더 유명하다. 그는 과학

과는상관없는소설가, 또는문필가로역사에기록되어있다.   

“배울 것이 있다면 오랑캐에게서라도 배워라”

그러나 박지원은 나름대로 과학자로 쳐도 좋을 인물이다.

200년 전에는 아직 과학자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었으니 그가

가지고있던과학적인태도나업적을들어그를우리역사속의

과학 인물로 쳐도 좋겠다는 뜻이다. 그는 우리 역사상 가장 이

름 있는 과학사상가로 알려진 홍대용(1731~83)의 절친한 친구

였다. 박지원은 중국학자들에게 홍대용이 지전설(㶀㭒づ)을 주

장하고 있음을 소개한 일도 있고, 또 우주 저쪽에 인간이 존재

한다고말한일도있다.  

또, 박지원은 1798(정조22)년 11월 농사를 권하는 임금의 말

씀을 받들어 농서를 편찬했다. 여기서 그는 여러 가지 농사 기

술을소개하고, 토지개혁을주장했다. 그는수레를보급하고앞

선기술을중국으로부터배워야한다고했다. 당시는아직도청

나라를 야만인이라고 무시하는 양반들이 많았는데, 배울 것이

있다면 오랑캐에게서라도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학(⸉䋚)

을말하며기술의수용을주장한것이다. 이런특징들이박지원

을한국과학사의한인물로만들어주고있다.  

박지원이북쪽의오랑캐에게서라도필요한기술은배워야한

다고생각하게된계기는그가 중국을방문했을때였던것으로

보인다. 실학자 가운데 이런 태도를 보인 사람들을‘북학파’라

부르는데, 박지원은 그 중 하나였다. 그가 중국 구경을 하게 된

것은 1780(정조4)년 그의 8촌 형인 금성위(錦ぴ㞽) 박명원

(1725~90)이 진하사(㷂䋕⻋)가 되어 중국에 갈 때 동행을 하면

서부터이다. 박명원은1738년영조임금의셋째딸화평옹주와

결혼하여‘금성위’라는 임금 사위의 칭호를 얻었는데, 글씨를

잘 썼고, 세 번(1776, 1780, 1784)이나 중국 사신으로 파견되었

다. 그 가운데 두 번째인 1780년의 여행에 박지원이 수행했다.

그해의 조선 사신이‘진하사’인 것은 청나라 임금 고종(乾⦠황

제, 재위 1735~96)의 나이가 70인 것을 축하하여 파견되었기

때문이다. 

중국여행기‘열하일기’에 과학적 지식∙사고 담아

이 때의 기록이 바로‘열하일기(㓦䋑㥗記)’이다. 1780년 6월

25일 한양을 떠난 일행은 8월 1일 북경에 도착해 한달 반 가량

머문 후, 9월 17일 북경을 출발, 10월 27일 서울로 돌아왔다.

지금같으면비행기로2시간만에북경에도착하겠지만, 225년

전에는 평양, 의주를 거쳐 만주 남쪽 지역을 걸어서 북경까지

가는데 1개월 이상, 오는데 또 그만한 시간이 걸렸다. 박지원

일행은 북경에 도착하여 보름 동안을 열하(㓦䋑)에 다녀왔다.

청나라 때 임금의 여름 별장인 열하는 북경에서 420리 동북쪽,

역사 속 과학인물

94 I  과 학 과 기 술

글‐박성래 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 parkstar@unitel.co,kr

과학적 사고로 무장한 실학자

‘박지원’



만리장성에서 200리 거리에 있다고‘열하일기’는 기록하고 있

다. 박지원은그의중국여행을‘열하일기’라제목붙였지만, 열

하를 다녀온 것은 왕복 시간까지 보태도 11일 정도였고, 실제

열하에머문시간은6일정도밖에되지않았던것이다. 

여하간그의과학적사고나기술도입에대한사상등이여기

‘열하일기’에 제법 나와 있다. 그는 열하에서 중국의 대학이라

할 수 있는 태학(䅐䋚)에 머물렀는데, 여기서 만난 중국학자들

과 밝은 달을 감상하면서 대화를 나눈 일을 기록했다. 이날 밤

대화는 조선인 기풍액(奇䊵㍸)과 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보통중국에간우리학자들은중국인들과말로통할수없어서

필담(䋆⚤)을 해야 했다. 그러나 박지원이 기풍액과의 대화 내

용을 상세하고도 길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으로 치면

조선족인그와우리말로직접대화를했던것으로여겨진다.  

이대화에서박지원은지구는둥글고, 그지구가하루에한번

씩 자전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그는 또 얼음 속에 누에가 살고,

불 속에 쥐가 있으며, 물 속에 물고기가 헤엄치듯이 달 속에는

그 곳의 사람이 살고 있으리라고 말하고 있다. “만약 달세계에

사람이 있다면, 지금 달세계 사람 둘이 난간에 기대어, 땅 빛의

차고 기우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기풍

액은 땅이 둥글다는 말은 서양 사람들이 이미 했지만, 지구가

자전한다는 말은 처음이라며 그런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고 묻

는다. 이에 박지원은 자신의 우주와 지구에 대한 생각은 모두

친구홍대용의주장이라소개한다. 아울러그는보다앞서서김

석문(1658~1735)이 삼환공부설(⽶䓹空ⷱづ)을 말했다고 소개

하고있다.   

중국에‘지전설’소개, 우주인 존재 상상하기도

이대담기록은열하일기가운데태학에머물때의기록을말

하는‘태학유관록(䅐䋚㡓館⣸)’에 남아 있다. 같은내용은 열하

일기의‘혹정필담(鵠㮆䋆⚥)’에도 보인다. ‘혹정과 글로 써서

한 대화’란 뜻의 이 글은 중국인 학자 왕민호와의 대화를 기록

해 남긴 것으로, 여기서도 박지원은 홍대용의 지전설과 우주인

에대한상상을말하고김석문을소개하고있다. 지금은홍대용

에 앞서 김석문이 지전설을 먼저 내놓았다는 해석도 있다.

1697년 김석문이 쓴‘역학도해(㒬䋚⛍䍾)’가 1726년 간행되었

는데, 그 내용에 지전설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

박지원은 아직 김석문을 지전설의 창시자로 말하고 있지는 않

다. 다만 김석문은 해와 달과 지구의 세 둥근 천체가 하늘에 둥

둥떠다닌다는주장, 즉‘삼환공부설’을소개하고있을뿐이다.

아직도 이 지전설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가 없지만, 김석문,

홍대용, 박지원 등이 얽혀 있는 아주 흥미로운 주제임을 알 수

있다.       

또, 8월 14일 왕민호와의 대담에서 박지원은 자신이 목장을

하고싶다는생각을말하기도한다. 그는자신이황해도연암에

자리를 마련한 것도 거기에 목장을 하고 싶은 생각에서라고 밝

힌다. 또 우리 나라가 가난한 까닭은 바로 목축이 잘 발달하지

않았기때문임을지적도했다. 그는말을비롯하여가축의종자

개량에 힘써야 한다고 했다. 또한 그는 수레의 제도를 소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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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과농소초, 연암집, 열하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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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거제(�㰆)’에서 중국의 다양한 수레들을 상세하게 소개하

고 있다. 또 기계로서는 거의 마찬가지라 할 수 있는 수차에 대

해서도 상세하다. 밭에 물을 대는 기구로 용미차(㛼⮻㹏), 용골

차(㛼骨㹏), 항승차(䌆㉪㹏), 옥형차(㘞䐸㹏) 등이 있고, 불 끄는

장치로 홍음(䒂㢒)과 학음(䋝㢒)이 있다면서 이런 기구

들에 대해서는‘천공개물(㼒工開⮸)’, ‘농정신

서(農㭽㊢⾺)’뿐 아니라 서양인이 쓴‘기

기도(奇器⛍)’도 있음을 지적하고 있

다. 또한 중국에서 본 다리에 대해서

도 간단히 소개하고 있는데, 역시

교통기관의중요성을말한것이다.

그의 제자인 다른 북학자 박제가

(1750~1805) 역시 수레 등 교통의

중요성을 역설한 것을 보면, 아마도

그들의공통된생각이었을듯하다.   

농사기술 소개, 국가 주도 수리사업 주장

박지원의 의학은 열하일기에 남아 있는‘금료소초

(金⤔ン㽖)’를 보면 짐작할 수 있다. 그는 열하에서 만난 중국

학자윤가전에게서좋은의서에대해듣고이를구하려했던것

으로 보인다. 특히 화란인들이 쓴 책으로‘소아경험방(ン㌨經

䎞 )j’이 아주 좋다는 말을 듣고 이를 구하려다 얻지 못했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다. 그는 또, ‘금료소초’에 여러 가지 처방전

을남기고있는데, 이기록은중국학자인왕민호에게주었던것

을알수있다. 특히여기서그는왕민호의종이이질에걸려고

생하는 것을 보고“지렁이를 수십 마리 잡아 백비탕에 넣고 끓

여 짜서 목마를 때 많이 마시면 된다”고 처방했더니 정말로 효

험을보았다고기록하고있다.  

그가 의학에 관심이 많은 것은 역시 열하일기에 보이는‘동

의보감’이란 글에서도 알 수가 있다. 우리 나라 의서로 중국에

서 널리 읽히는 책은 허준이 1610년 완성한‘동의보감’뿐이라

면서, 박지원은 1766년 중국에서 간행된‘동의보감’에 붙인 청

나라학자능어의서문을베껴놓고있다. 그는이책을몹시사

가지고오고싶었으나, 은닷냥을낼길이없어그서문만베껴

오고말았다고쓰고있다.  

박지원은열하에서북경으로돌아오자마자바로선무문안의

천주당을 찾아갔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홍대용처럼 서양 선교

사를 찾아 만난 일은 없는 듯하다. 그러나 서양화의 특성을 간

단히소개하고있기도하고, 도중에는이마두의묘를찾아가거

기새겨진글을베껴남기기도했다. 이마두는이탈리아출신의

예수회 선교사 마테오 리치(1552~1610)로 1600년에 서

양인 가운데 처음으로 북경에 자리 잡고 활동

하기 시작한 인물이다. 열하일기 마지막

항목이 바로‘이마두의 묘(㤐⨷❾㿘)’

이다.  

1798년 정조는 농업상의 문제점

을해결하고자전국에농정을권하

고 농서를 구하는 윤음(⦚㢑)을 내

렸는데, 박지원의‘과농소초(課農

ン㽖)’와 덧붙여진‘한민명전의(䋪

⯓⫳㭇㤋)’는 여기에 응해 지은 책이

다. 그는 농사의 절기, 땅의 구획법, 농기

구의 개량, 토지의 경작과 개간 및 수리사업

과 그 설비, 토양, 거름, 곡물의 품종, 종자의 선택,

파종, 김매기, 해충구제, 수확, 곡물저장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

하고, 수리사업은국가가강력히추진할것을주장했다.

토지제도의 개혁안인‘한민명전의’에서는 토지 소유를 제한

하기 위해 한전법을 제창했다. 1호당 경작 면적을 국가가 정하

고 누구든지 그 이상으로 토지를 소유하는 것을 제한하되 이

법을 시행하기 이전의 토지소유는 인정하고, 새로운 매입은 금

지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하면 수십 년 안으로 토지는 고

르게 나누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생산품이 전국적 규모

로 유통되지 못하기 때문에 수공업도 농업도 발전하지 못하므

로 우선 교통을 발전시켜서 생산품이 전국적 규모로 유통되도

록 할 것을 주장하는 한편, 광범위하게 수레와 선박을 이용하

여 국내 상업과 외국무역을 촉진할 것도 제기했다. 상업의 중

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그가 쓴 소설이‘허생전’인 것은 잘 알

려진일이다.  

그의 둘째 아들 박종채가 쓴‘과정록(過㭹⣶)’은 최근 번역되

어 책으로 나와 있다. 아버지 연암의 평생 모습을 기록해 남긴

기록이다. 개화파 젊은이들에게 개화사상을 가르친 것으로 알

려진박규수(1807~77)는바로연암의손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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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은

여러 가지 농사 기술을

소개하고, 토지개혁을

주장했다. 그는 수레를 보급하고

앞선 기술을 중국으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했다. 


